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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13주일

(교황주일)

2009년 6월28일(나해)

- 제1689호 -

입당송 시편 47(46),2

제1독서 지혜 1,13-15; 2,23-24

화답송 시편 30(29),2와 4.5-6.11-12ㄱ과 13ㄴ(◉2ㄱㄴ 참조)

◉ 주님, 저를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
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
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
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
시고,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제2독서 2코린 8,7.9.13-15

복음환호송 2티모 1,10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복음 마르 5,21-43 <또는 5,21-24.35ㄴ-43>

영성체송 시편 103(102),1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사도 베드로와바오로>, 16세기, 템페라,

108x63cm, 아타나시우스경당, 아토스산, 그리스

이 이콘에는 초대 교회의 두 기둥인 사도 베드로(왼쪽)와 바오로(오른쪽)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두 사도는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앙을 바탕으

로 하여 서로간에 우정과 친교를 나누고 있다.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가 나누는 이 사랑의 모습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형제애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다.

성화
해설



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복음의 제목은“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시다”입니다. 곧 주

님의치유기적을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하혈하는부인은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봅

니다. 여러 방면의 의사는 물론 용하다는 점쟁이까지 찾아

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으로 나았다고 하면 그걸 사

용했고 저걸로 나았다고 하면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약을 구

입했을것입니다. 그러나결과는언제나고통과좌절뿐이었

겠지요. 병은병대로몸은몸대로지치고말았을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자렛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어떤 재산도 남지 않은 그녀는 혼자 생각합니다. ‘가

난하고 병까지 있는 날 주님은 만나 주실까? 아니야 난 그

분을 만날 자격도 없어.’그러나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런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낫고 싶었고 주님은 꼭 낫게 해줄 수 있으리란 믿음

이들었습니다.

결국 많은 군중 속에 자신을 숨긴 채 주님의 옷자락만이

라도 잡으면 낫겠다는 생각에 뒤에서 옷을 잡았습니다. 단

지주님의옷에손을댄것밖에없었습니다. 그런데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를 주님께서 찾으셨고 부인은 엎드려 모든 걸 말

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

였다. 평안히가거라…”라고하십니다. 

반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아픈 딸을 위해 먼저 예수님

께 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

다…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가십

니다. 가는도중에집에서사람들이와회당장의딸이죽었

음을 알려 줍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물론 죽은 회당장의 딸

도살아납니다.

오늘 복음에선 세상의 모든 방법을 통해 병이 낫기를 바

란 여인이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에 와서야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주님의 축복까지 받게 된

사건과 회당장의 믿음을 통해 죽은 딸을 살려 주신 예수님

의기적을우리에게알려주고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신 주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포기

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꼭 들어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시고자 하혈하는 여인과 야이

로를보여주신것이라고생각합니다. 

믿음은 재산이나 능력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나약한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도망치고 싶은 모습, 죽고 싶

은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죽

게 되었습니다. 절 살려 주십시오”하며 부르짖는 것입니

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에“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런 체험

이있는인내의한주간이길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

성

2 서울주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르5,34).

두두려려워워하하지지 말말고고 믿믿기기만만 하하여여라라..

장광재요아킴 신부│상설고해사목부



이 없고 끝이 없는 게 욕심입니다. 욕심이란 욕 먹

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병원 영안실에 3구

의 시신이 왔는데 다 웃고 죽었더래요. 한 명은 복권 1등 당

첨되어 웃다 심장마비요, 다른 한 명은 아들이 전교 1등 했

다고펄펄뛰다가넘어져죽었답니다. 세번째는벼락맞아

죽었는데, 웃긴 왜 웃었나 보니까 하늘에서 번쩍하니까 사

진찍는줄알고웃고있다죽었더래요.  

여러분은 세상사 둥글둥글 사세요. 동네 정육점에 변호

사집개가와서고깃덩어리를물고갔어요. 그변호사한테

가서“변호사님, 우리 집 고기를 개가 물고 갔으면 개 주인

이고기값내야하나요?”“그럼요. 당연히받아야합니다.”

“그럼 댁의 개가 물고 갔으니 5만 원 주세요.”그랬더니 변

호사가“그래요. 여기 있어요. 5만 원.”그러고는 일주일

뒤에 정육점에 청구서 한 장이 와서 보니 변호사가 보낸 변

호사상담료10만원이더랍니다.  

요즘엔 여성들이 하도 얼굴을 고쳐서 부부간에도 가끔

못 알아봐 실수한답니다. 아주머니가 슈퍼에 갔더니 종업

원이“아줌마 젊어 보여요.”“몇 살로 보이냐?”“40대로 보

여요.”“어머나! 정말?”“우리 가게는 뭐든지 30% 할인하

거든요.”얼굴보단 엑스레이(X-ray)가 잘 나와야지요. 요즘

젊은이들 맞선볼 때 엑스레이 필름을 갖고 나와야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답니다. 메이크업도 나이별로 다르답니

다. 20대는 화장이고, 30대는 분장, 40대는 위장, 50대는 가

장, 60대는 변장, 70대는 환장, 80대는 젠장 이래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은 바닷가에서 멋진 모래성을

쌓고 완성한 후 웃는 아이의 얼굴, 아기를 목욕시키고 나서

뽀얀 아기의 얼굴을 쳐다보고 미소 짓는 엄마의 얼굴이랍

니다. 돈 들여 고친 얼굴보다 자연스레 웃는 얼굴이 더 예

쁜얼굴임을알아야하겠지요.

돈잃으면벌면되고, 명예를잃으면재기하면되지만, 건

강 잃으면 인생을 송두리째 잃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구

두쇠라고 해도 숨 쉬는 건 아끼지 말고 계속 쉬어야 삽니

다. 지금하는일이즐겁다고생각하면천국에서사는것이

고, 불평 속에 살면 지옥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와이 해양

동물원의 마지막 출구에‘가장 위대한 동물’이라는 팻말

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보려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전면이 거울이더랍니다.“뭐야? 동물이 어디 있어?”

하는데“거울 속의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입니

다”하고 방송이 나왔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에서 가장 귀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위축되지 말고 즐겁

게사세요!  

그동안 열심히 미사 나오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

달간 약간 웃겨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즐거우셨으면 좋겠

네요. 웃거나말거나냅둬유!

한

서울주보 3

말씀의 이삭

“다음 출산과 사이에 간격을 두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

부는 생식 능력에 내재하는 자연 주기를 이용하여 불임기에만 부

부 행위를 함으로써… 도덕률을 거스르는 일이 없이 산아를 조절

하는 것은 괜찮다고 교회는 가르치는 바이다”<인간 생명 16항>.

“그렇게 함으로써, 성이 참되고 완전한 인간의 차원에서 존중되

고 촉진되며… 하느님의 창조를 침해하거나 영혼과 육체의 인격

적 일치를 파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가정공동체 32항>.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26

교회는 출산 조절에서

‘자연주기법’의 사용을 권장한다

교회는 직접적인 임신을 방해하는 피임을 반대하는 대신

자연주기법(Natural Family Planning)을 사용하라고 권고합니

다. 자연주기법은 자녀의 출생을 바랄 수 없는 정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여성의 가임기에는 부부행위를 절제하고 불

임기에만 부부관계를 가짐으로써 출산을 조절하는 방법입

니다. 여기에는 부부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 절제, 그리고

사랑의 영적인 차원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부부

는 하느님 법을 준수하면서 성의 참되고 인격적인 요소를

지킬 수 있고, 부부가 서로 인격적으로도 더 깊이 일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주기법은“부부가 자연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정당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출산의 자연 질서

과정을 방해”하는 인위적인 피임과는 다릅니다.

냅냅둬둬유유 끝끝!!

이상용헨리코│방송인



9개순례성당지정, 자료집발간, 성지순례등

서울대교구는 지난해 6월 28일 교구 내 각 성당에서

일제히 개막미사를 봉헌하며 바오로 해의 시작을 알렸

다. 아울러 교구 내 9개 성당(명동∙절두산∙새남터∙중림

동 약현∙삼성산∙대림동∙목동∙연희동∙청파동성당)을

‘바오로 해 순례성당’으로 지정했다. 지난 1년 동안 9

개 순례성당에서 3,799대의‘바오로 해 전대사를 위한

미사’가 봉헌됐다. ‘바오로 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도 바오로와 함께」소책자를 펴내고, ‘서울주보’에

총 12회에 걸쳐 매월 특집 원고를 싣기도 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정진석 추기경, 염수정 주교가 동행

한‘바오로 해 기념 터키-그리스 성지순례’를 주관했

다. 이 성지순례는 바오로 사도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느낄수있는은총의여정이었다.

‘바오로해’폐막미사, 도보성지순례

서울대교구는28일낮12시명동대성당에서염수정주

교와지구장사제단공동집전으로‘바오로해’폐막미사

를거행한다. 미사중에각본당별로실시한성경필사, 특

강, 성지순례 등 바오로 해 관련 행사 결과와 새 영세자

27,797명의 명단을 봉헌한다. 염수정 주교는 29일 오전

10시 절두산 순교성지에서도 폐막미사를 봉헌한다. 이

에앞서27일에는절두산순교성지부터새남터성당까지

도보성지순례가마련돼많은신자들이함께했다.

‘바오로해’폐막기념사진전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과 평화방송∙평화신문 공동

주최로‘바오로 해 폐막기념 특별사진전’도 마련한다.

30일까지 평화화랑에서, 7월1일부터 12일까지는 명동

대성당들머리에서야외전시된다. 사도바오로가3차에

걸쳐전도여행을한관련성지와유적지와더불어‘바오

로 해 기념 터키-그리스 성지순례’여정을 70여 점 사진

으로만날수있다.

‘바오로해’폐막기념음악회

28일 오후 4시 여의도 KBS홀에서는 가톨릭인터넷 굿

뉴스(www.catholic.or.kr)가 주최하는‘바오로 해 폐막

기념 음악회’가 열린다.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사도

바오로’가연주된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로 공식적인 바오

로 해를 마감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바오로의 정신

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는예수님의사명을받은사람들이기때문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

에사시는것입니다’(갈라2,20)라는바오로사도의고백

을우리삶안에서끊임없이실천합시다”(정진석추기경).

‘바오로해’를폐막하며

4 서울주보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 의

가르멜 수도회

가르멜 남자 수도회

그리스도 교육 수녀회

로사리오성모의도미니코수녀회

서울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회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7. 21-24.

(성소피정)

7. 5. 14시

7. 5. 14시

7. 5. 14시

7. 5. 14시

7. 5. 10시-16시

마산 진동

가르멜 수도원

인천 가르멜 수도원

평창동 수련소

성북동 한국 분원

돈암동 본원

골롬반선교센터2층

010-3169-7416

010-3169-7416

011-9852-9817

011-1731-7123

010-6259-6364

010-2895-6430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 의

성령 선교 수녀회

선한 목자 예수 수녀회

성 바오로 딸 수도회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파티마의 성모 프란치스코 수녀회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한국 외방 선교회

7. 5. 14시-17시

7. 3-4.

7. 4. 15시

7. 4. 16시-5. 14시

7. 5. 14시

7. 5. 14시-17시

7. 5. 13시

명륜동 본원

포천시무봉리(경기도)

미아리 본원

수도원 본원

수지 본원

보문동 수녀원

한국외방선교회본원

010-5730-6322

010-8828-2754

011-232-1611

019-9353-2323

011-9176-1212

011-9319-1690

010-4555-7526

교황베네딕토16세께서성바오로사도탄생2000주년을기념해선포하신‘바오로

해’(2008년 6월 28일~2009년 6월 29일)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서울대교구는 교황님

의뜻에따라‘바오로해’를뜻깊고풍성하게보내기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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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오늘(6월28일)은‘교황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6월29일(월)은‘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이

며, ‘바오로 해’폐막일입니다.

7월5일(일)은‘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

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교황청 교회 통계 연감’(2007) 발행

교황청 국무원 통계처가 발행한 최신‘교회 통계 연

감’에 따르면, 2007년 12월31일 기준 전 세계 가톨릭

신자 수는 11억 4,665만 6천 명으로 세계 총인구 66억

1,709만 7천 명(2007년 6월30일 기준, UN의‘인구 연

감’)의 17.3%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본당 수는 21만

8,383개이고 교구당 평균 본당 수는 149개입니다. 성

직자 수는 주교가 4,946명이고 신부는 40만 8,024명입

니다. 수도자는 남자 5만 4,956명, 여자 74만 6,814명으

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통계’(2008) 발행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지난 5월30일자로‘한국 천

주교회 통계’(2008)를 발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총인

구 5,039만 4,374명(주민등록상 인구수, 통계청 자료) 중

천주교 신자가 500만 4,115명으로 9.9%를 차지했습니

다. 이는 작년보다 13만 명이 늘어 2.7% 증가한 것입니

다. 본당은 전국에 1,543개, 공소 1,037개이며, 성직자

4,204명, 수도자는 남자 1,445명, 여자 10,401명입니다.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7월2일 이현종 야고보 신부(28세) 1950년, 피살

∙7월4일 김재문 미카엘 신부(26세) 1980년, 용산

제4회 가톨릭 환경상 공모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제4회 가톨릭 환경상’

수상자(신자∙단체) 추천을 받습니다. / 문의: 460-7622

∙추천인 자격: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

위원, 전국 교구 환경 담당 신부 및 환경 관련 담당

자, 본당 신부 / 7월14일(화)까지 우편 접수

∙주소: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643-1 주교회의 정의평

화위원회 / 홈페이지(www.cbck.or.kr)‘소식’란 참조

새 성가집 간행을 위한 가사 공모

주교회의 성음악분과위원회는 새 회중용 전례 성가

집 가사를 공모합니다. / 문의: 460-7627(cate@cbck.or.kr)

∙공모분야: 입당 성가, 예물준비 성가, 영성체 성가, 전

례시기 성가, 고유 축일 성가, 신심성가

∙주소: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643-1 주교회의 전례위원

회 가사공모 담당자 앞(12월31일까지 메일∙우편 접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kcms.cbck.or.kr) 참조

서울대교구 예비신학생 7월 모임

예수회 사제서품식

∙수품자: 배영길(베드로), 김상용(도미니꼬)

∙때, 곳: 7월1일(수)오후2시, 명동대성당(주례:이한택주교)

평화화랑 제1, 2전시실: 박향순 작품전

평화화랑은‘박향순(잔다크, 대구대교구 만촌성당) 전’

을 7월1일(수)~14일(화)에 전시합니다. / 문의: 727-2336

경찰사목위원회교리교육∙유치장사목봉사자모집

∙문의: 723-9471(www.catholicpolice.or.kr)

향심기도(월피정)

∙지도: 이승구 신부 / 곳: 상지 피정의 집

∙대상: 누구나 / 주최: 사목국 향심기도회

∙문의: 010-8674-1105(www.hyangsim.com)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7월3일(금) 오후 2시, 가톨릭회관 3

층 대강당 / 문의: 727-2123, 4

학년 때 곳 문의

중1 7월12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대성당 010-2742-2123
중2 7월19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대성당 010-9954-2123
중3 7월5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진리관 대강의실 010-2577-2123
고1 7월5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대성당 010-9961-2123
고2 7월19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진리관 대강의실 010-9972-2123
고3 7월12일(일) 9시 성신교정 대건관 서편성당 010-8803-5695
일반 7월11일(토) 14시 한국 순교 복자 수녀원 010-8803-5695

교구청 알림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세검정성당 야간관리인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남교우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 문의: 3217-9595

서울대교구 신대방동성당 관리인 모집

∙대상: 세례받은 남교우 / 문의: 825-2314(7월5일까지)

∙서류: 이력서, 교적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임신

부 추천서(접수된 서류 반환 안됨, 개별통보 후 면접)

∙주소: (우 156-848)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366-40

직장인 7월5일(일) 9시30분-16시 회비:

일반인 7월6일(월) 9시30분-16시 1만5천원

교리교육 전∙의경들에 대한 교리와 인성교육에 관심있

봉사자 는 자원봉사자(세례∙견진받은 55세 이하 교우)

유치장사목 유치인들에대한그리스도의사랑전달에관심

봉사자 있는자원봉사자(세례∙견진받은60세이하교우)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화번호 안내

홈페이지(www.catholic.or.kr)에 서울대교구
및 산하단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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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을 위한 1일 피정
∙주제: 만남/ 대상: 대학재학생이상(회비: 1만원)
∙때: 7월5일(일) 10시-17시/ 019-360-5649 하비에르사도회
천호성지7월(1박2일) 피정(문의: 063-263-1004, 5)
∙주제: 중년과노년의영성(강사: 김영수신부) / cheonhos.org
∙때, 곳: 7월11일(토)-12일(일), 천호성지피정의집
청주교구 성령봉사회 2박3일 무료 치유 피정
∙때, 곳: 7월3일(금)-5일(일), 청주교구 성령봉사회

관(초정) / 043)213-9103, 010-4400-1344(숙식제공)
복음화학교 월례 기도모임(새천년복음화사도회)
∙내용: 미사(이준성 신부), 기도 및 신앙체험,

말씀(정치우 회장) / 문의: 753-8765
∙때, 곳: 7월5일(일) 오후 2시, 가톨릭회관 7층
의정부교구 3∙4지구 1일 피정
∙강사: 김종국신부(수락산성당주임) / 011-1746-2120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3∙4지구 봉사회(중식제공)
∙때, 곳: 7월6일(월) 10시-16시30분, 의정부성당
12지구 성령쇄신봉사회 1일 대피정
∙강사: 차동엽∙강요셉 신부 / 김밥판매
∙때, 곳: 7월6일(월) 9시-17시, 잠원동성당(전철 3호

선잠원역3번출구) / 011-712-7059, 010-3782-2519
씨튼 피정의 집 인간조건과 영적여정
∙강사: 김종순 수녀 / 문의: 421-1968
∙때, 곳: 7월21일(화)-23일(목), 우이동 명상의 집
∙회비: 12만원 / 011-9917-4523, 010-5778-5139
∙향심기도소개피정:7월11일(토), 씨튼피정의집/ 744-9825
대건 아프리카 선교후원회‘열린 치유 대 피정’
∙대상: 누구나(회비없음) / 은혜의시간: 한정옥부회장
∙강사: 박성구신부(예수마리아요셉)  / 미사: 한성호신부
∙때: 7월4일(토) 낮 12시30분-오후 5시30분
∙곳: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문의: 757-1416, 7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미사, 성체조배, 고해성사, 찬양, 나눔
∙때, 곳: 7월4일(토) 22시-5시, 동성고등학교(혜화

동) 백주년 기념관 / 019-201-4924, 019-470-2416
∙찬양팀(악기, 보컬) 모집중 (www.totustuus.or.kr)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철야기도회
∙내용: 미사, 강의, 치유기도, 안수, 고해성사, 성체현시, 외

적치유세미나, 자녀축복기도(강사: 사제, 수도자, 평신도)
∙때, 곳: 매주(금) 22시-4시30분, 동성고등학교 (전철

4호선혜화역1번출구) / 867-7900(www.crks.or.kr)
하느님의 종 최양업 신부와 124위
시복시성을위한철야기도회(문의: 043-533-5710)
∙기도: 김진방 회장(미사: 이승용∙류한영 신부)
∙때: 7월4일∙18일(토) 21시30분-4시(22시 미사)
∙곳: 배티성지(주최) 조립식 강당(성사, 면담) 
절두산 순교성지 월례피정
∙주제: 성 아우구스띠노의 내향성 기도(감각기관

활용) / 사전방문접수(전화접수∙당일접수불가)
∙강사: 서인식신부(아우구스띠노회 돌렌띠노수

도원원장) / 3142-4434 절두산순교성지사무실
∙때: 7월13일(월) 10시-16시(파견미사 포함)
가족피정(부모님과 자녀)
∙대상: 모든 가족(자녀와 함께) / 031)674-1261
∙회비: 부모(1인)-3만5천원, 자녀(1인)-3만원

(희망하는날짜에미리신청바람) / 031)674-1254
∙때: 1차 8월1일(토) 14시-2일(일) 16시, 2차 8월8일(토)

14시-9일(일) 16시, 3차8월15일(토) 14시-16일(일) 17시
∙곳: 미리내묵상의집(주최)  / 준비: 세면도구, 필기도구
성령쇄신봉사회 치유기도회 내적 치유기도회
∙고해성사, 상담, 강의, 치유기도, 안수, 미사(회비없음)
∙때, 곳: 매주(수) 10시30분-16시30분, 성령쇄신봉사회

관(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5528∙5535 버스환
승, 조원동주민센터앞하차) / 867-7900(중식제공)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젊은이 성소모임
∙대상: 고등학생이상30세까지(회비: 3만원) / 011-749-1670
∙때, 곳: 7월29일(수)-31일(금), 양수리 정하상 바오로

수도원/ 24일(금)까지접수(준비: 세면도구, 여벌옷)

도림동성당 주일 교중미사 유급 반주자 모집
∙대상: 교우로반주유경험자/ 서류: 자기소개서, 이

력서, 교적사본(7월중순까지선착순심사후채용)
∙문의: 833-9439, 846-6506 도림동성당 사무실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성 음악에 관심있는 성실하고 능력있

는 교우 및 예비자(1980년 이후 출생자)
∙때, 곳: 7월12일(일) 오후 2시, 명동성당 문화관
∙준비: 자유곡(악보준비) 또는가톨릭성가중1곡
∙문의: 010-4018-7586(www.catholic-choir.or.kr)

서강대학교 외국어교육원 여름학기 일본어과정
∙강의과목: 회화반, 한자반, 지도자반, JLPT반, S-JPT/OPI반
∙접수:  7월2일(목)까지(http://flec.sogang.ac.kr)
∙강의기간: 7월6일(월)-9월4일(금) 8주/ 705-8081~3
성신아동청소년 교육상담소
∙내용: 학교생활 적응, 시험불안 및 진로상담
∙대상: 유아∙초∙중∙고∙대학생∙학부모(전철 2호선

선릉역1번출구) / 567-7685(www.sungshincc.co.kr)
“아이를 꽃 피우게 하라!”캘리그래피
예술이있는제11차청소년영성포럼(문의: 832-2654)
∙한국 청소년 사목의 기본 틀(Framwork) 최

초의 포괄적 제안(원활한 행사와 식사준비위
해 사전 전화접수) / 회비: 2만원(석식 포함)

∙때, 곳: 7월11일(토) 13시30분-19시30분, 우아청 청
소년 영성의 집(주최) 살레시오 수녀원(전철 7호
선 신풍역 4번 출구) / daum.카페“우아청”참조

제6회가톨릭대학교교회음악대학원하기교회음악캠프
∙대상: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단원 및 교회음악

에 관심있는 분(회비: 15만원) / 내용: 그레고리
오 성가, 오르간, 반주법, 합창지휘, 발성법 등

∙강사: 백남용 신부(교회음악대학원장) 외 대학
원 교수진 / 계좌: 우리은행 512-262452-13-101

∙때: 7월13일(월)-16일(목) 오후 1시30분-6시
∙곳: 가톨릭대학교교회음악대학원/ 393-2213~5
∙홈페이지: http://songsin.catholic.ac.kr/music
한국에니어그램연구소 내적여정 에니어그램
∙소장: 박정자수녀/ 501-2912(www.enneagram.kr)

에니어그램
∙강사: 윤엘리사벳 / 문의: 010-8502-9256
∙곳: 미카엘성당(전철 3호선 경복궁역) / 주최: 행

복을만드는집(http://cafe.daum.net/Enneagram)

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 여름학기 모집
∙곳: 서강대학교 동문회관 7층(선착순 접수)
∙문의: 705-8218, 8718(http://scec.sogang.ac.kr)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문의: 726-0700)

평화심리상담소 아동 미술∙놀이치료
∙내용: 아동이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있도록마음의힘을키워주는미술∙놀이치료
∙접수: 수시접수(전화예약 후 상담) / 775-4831, 2
표현예술상담사 3급 자격과정
∙다양한 예술매체를 치유적인 도구로 사용하

는 예술테라피 교육과정으로, 여성리더 양성
과정임 / 문의: 777-4763 탈리다쿰센터

∙때: 7월4일-8월29일매주(토) 13시30분-17시30분(8주과정)

한국 외방 선교회 월례미사(문의: 3673-2525)
∙때, 곳: 7월1일(수) 오후 2시, 명동성당 소성당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곳: 7월3일(금) 오후 2시30분,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선교센터 / 문의: 929-2977
예수회 후원회 서울지역 첫미사
∙때, 곳: 7월2일(목) 오후 2시, 서강대학교 이

냐시오관 성당 / 문의: 718-3896, 7
영어로 배우는 성경공부와 영어미사
∙때, 곳: 7월5일(일) 15시-17시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당일접수(www.oblates.or.kr)
∙문의: 010-2778-7145 오블라띠 선교 수도회
마음을 가볍게 하는 치유피정(희망기도)
∙지도: 최봉도∙이범주신부(중식제공) / 442-8511
∙때: 7월6일(월)-7일(화)∙13일(월)-14일(화) 10시-17시
∙곳: 암사동성당(주최)-전철8호선암사역1번출구
∙첫토요다락방미사:7월4일(토) 11시/ 이범주신부
꼰벤뚜알프란치스코수도회성모기사회(성모신심) 미사
∙내용: 성모신심 미사, 성모마리아 신심 강좌
∙강사: 구원모 신부 / 793-2070, 010-8820-5560
∙때: 매월 첫째주(토) 10시30분-11시30분
∙곳: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구 단국대 옆)
살레시오 관상기도와 미사, 영성 강좌, 안수
∙지도: 김보록 신부(대상: 누구나 환영)
∙때, 곳: 매주(목) 10시30분-12시30분, 까리따

스 수녀원(전철 2호선 사당역 1번 출구 직진
500미터 우측) / 문의: 848-9932, 011-711-9928

예수 성심 기도 미사(절두산 후원 로사리오회)
∙순교신심 가정성화 함께 기도하고 싶은 분
∙때: 7월3일(금) 12시(기도)∙13시(미사)
∙곳: 절두산 순교성지 성당(전철 2∙6호선 합정

역 7번 출구) / 문의: 011-205-8003(중식제공)

(국내 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 상담
∙문의: 764-4741~3(www.성가정입양원) 
∙주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이태원성당 50주년
∙이태원성당에서는 50주년 기념사 제작을 위한

자료 수집 함 / 문의: 790-7551
무료 가정방문 호스피스 봉사
∙대상: 6개월 이내 임종 예상 모든 환자
∙지도: 이경식 박사, 송광섭 신부
∙문의: 887-2311 삼성산 호스피스 봉사회(주최)
가정문제상담‘아름다운 가정 상담소’
∙내용: 가족 갈등, 폭력, 부부, 이혼위기, 노인,

교정치료 / 온라인 상담(www.bhc.or.kr)
∙매주(월~금) 10시-18시 / 문의: 3288-1516
명동성당 7월 예비신자 교리학교
∙환영식: 7월5일(일) 오후 2시, 명동성당 별관

∙명동성당성지미사: (월-토) 오전10시, 지하성당

모집

모임

교육

안내

미사

7월1일(수) 내적치유란무엇인가? 유경원회장
7월8일(수) 역기능가정과정서확대/ 이기성신부

1단계 7월11일(토)-12일(일)
토요일: 14시-18시2단계 7월18일(토)-19일(일) 일요일: 10시-17시

3단계 8월30일(일)

내적여정 7월11일(토)-12일(일) 14시-19시 연구소
기본1단계 7월16일(목)-17일(금) 10시-16시 교육관

학점은행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양/ 개강: 7월1일(수)
국고지원사업 저소득층자녀를위한독서논술지도, 장애가족의

(무료강좌) 부부경영전략, 직업능력향상을위한셀프리더십

감수성 훈련
7월2일-30일매주(목) 10시-17시(5회)
지금 여기에서의 정서적 민감성 훈련

참자기 찾기 훈련 7월6일(월) 10시-9일(목) 17시(3박4일)
자신감, 주체성 찾기, 친밀한 관계

개인상담 전문 상담자와의 만남을 통해 원활한 대인관계 문제해결

종합심리검사 정서적역동과상태를종합적으로이해해볼수있는총7가지
검사와검사해석/ 무료전화상담:726-0771(월-토) 10시-17시

수요반 오후 7시30분
교육관 205호 774-1784

주일반 오후 4시

※교회단체‘알림’게재 안내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E-mail: jubo@seoul.cathol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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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당

사제, 인간의 얼굴인가 신의 얼굴인가

도널드 코젠스 지음│박금옥 옮김│성바오로│240쪽│1만원

일부 사제들의 스캔들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 사제직의 현실을 통해‘사제들이 겪는 영혼

의 위기’에 관해 성찰했다. 충격적인 문제들을 불

러오는 근본 원인들을 역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엄마의 기도 수첩

안영∙이인옥∙이재희 지음│바오로딸│284쪽│8천5백 원

새 영세자, 결혼한 자녀, 군대 간 아들, 유학 간 자

녀, 아픈 이를 위한 기도 등 다섯 가지 주제 아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150편의 생활 속 기도 모음

집이다.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이나 이웃이 원하

거나 필요로 하는 기도를 바치도록 이끈다. 

하느님께 뽑힌 바오로

김문태 지음│박지훈 그림│바오로딸│132쪽│9천5백 원

성인전 시리즈 여섯 번째 책으로 사도행전과 서

간에 나타난 사도 바오로의 삶과 신앙을 아이들

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화로 재구성했다. 이

방인의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알콩달콩 우리 아기 교리(1-3권)

1. 예수님이 누구세요?  2. 성모님은 우리 엄마

3. 기도는 이럴 때 해요.

고수산나 지음│김정초 그림│바오로딸│16쪽│각 5천5백 원

3~5세 유아를 위한 교리 그림책으로, 짧은 글과 그

림이 유아들이 흥미를 느끼며 교리를 익히도록 해

준다. 유아들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끈을 달았다.

청소년을 위한 고해성사 길잡이

심흥보 지음│성바오로│60쪽│4천5백 원

자신의 죄를 나열하는 형식적인 고해성사가 아닌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며, 친구에게 털

어놓듯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고해성사로 안내하는

책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깊게 뉘우치고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어린이들이 부른 성음악 음반으로 우리에게 잘 알

려진 곡부터 신선하고 아름다운 곡까지 다양하게

선곡했다. 어린이들의 맑음과 전례적이고 순수한

찬양이 담겨 있는 음반으로 섬 집 아기, 자장가 등

누구나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도 담겨 있다.

Agnus Dei(하느님의 어린양)

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 합창│김호정 지휘│바오로딸│44분│1만2천 원

김수환 추기경 추모영상(DVD)

평화방송∙평화신문│60분│구입문의: 080-000-7110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따뜻한 말씀을 이

제는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 진다.

기억 속에 남겨진 우리 시대 큰 어른의 넉넉한 미소

와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감동의 드라마, 추모영상

을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 

세상을 넘어 세상 속으로(DVD)

한국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발행(비매품)

한국 천주교 남녀 수도회가 가톨릭 수도자와 선교

사의 삶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했다. KBS 스페셜

촬영팀의 협조를 얻어 제작했으며 각 수도회와 전

국 가톨릭 성당 및 단체에 무료 배포한다.

공동체들의 친교

심흥보 지음│성바오로│204쪽│9천 원

본당이 진정한 친교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론 / 교회의 새

로운 존재 양식, 공동체들의 친교 / 한국 천주교

회 소공동체 / 본당 사목의 의사결정과정 총 4장

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마스 수사 바오로 로드를 가다

김동주 글│성바오로│224쪽│1만2천 원

바오로 해를 맞아 사도 바오로의 출생지, 선교지,

순교지를 순례하는 3주간의 여정을 담은 책이다.

각 지역에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와 글쓴이의 사도

직 체험을 바탕으로, 사도 바오로의 업적과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가톨릭합창단 제51회 정기연주회‘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입장권: VIP석 7만 원,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예매: 1588-7890 티켓링크│문의: 011-788-9450(www.catholic-choir.or.kr)

가톨릭합창단 제51회

정기연주회‘고맙습

니다. 서로 사랑하세

요’가 7월4일(토) 오

후 8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있다. 총 7개의 노래로 구성

된 브람스의‘독일 레퀴엠’을 연주할 예정인데, 이 곡은 남겨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래로 브람스가 10년에 걸쳐 작곡한

대곡이다. 이번 연주회는 김수환 추기경을 추모하는 음악회로,

‘독일 레퀴엠’에 앞서‘혜화동 할아버지’를 연주할 예정이다.

젊은 국악연대 모여놀기 프로젝트 2

∙입장권: 일반 2만5천 원, 학생 1만5천 원│예매 및 문의: 6381-4500

∙공연시간: 평일 16시∙20시 / 주말 15시∙19시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지참시 3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

젊은 국악하며 함께 살기를 꿈꾸는‘젊은 국

악연대’의‘모여놀기 프로젝트2’가 7월1일

(수)~19일(일)까지 문화일보홀에서 있다. 문학

작품 낭독이 가미된 전통음악과 춤의 퍼포먼

스, 국악뮤지컬, 전통장단을 토대로 한 현대

음악, 전통연희, 가야금 중주 등 국악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의 형식을 볼 수 있다. 

6월19일(금)에 있었던 가톨릭 남성합창단 울바우 정기연주회가‘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협연에서‘페스티벌 오케스트라’로 변경되어 공연되었습니다.


